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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여성 경제
활동 인구 및 참가율을 살펴보면 2016년 52.2%, 2017
년 52.7%, 2018년 52.9%, 그리고 2019년 53.5%로 각
각 조사되었다(KOSTAT, 2021). 직장여성은 결혼 및 
출산을 통해 일과 가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된다. 

예컨대 기혼의 직장여성은 육아에 대한 양육부담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낮은 임금 및 열악한 근로조건 
등이 원인이 되어 경력단절로 이어지게 된다(Lee, 
2002; Kim et al., 2013). 직장여성의 경제활동 특이
점을 살펴보면 20대 후반까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
우 높은 수준이지만, 30대 이후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
이 급격히 하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Kim & 
Ju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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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ve symptoms among married 
working women using the dataset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 (KLoWF 7th). There 
were 1,030 subjects.

Methods: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ve symptoms among 
married working women.

Results: The authors foun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spouse household-labor 
(b=-0.606, p=0.022)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arried working women,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spouse (b=-0.237, p<0.001) and a negative spousal perception of working (b=-0.709, p=0.045),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xcessive working hours (b=0.397, p=0.027),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emporal oppression 
on workload (b=0.422, p=0.002), a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discrimination (b=0.053, 
p=0.046)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married working women.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family life and working environments are important factors for 
depressive symptoms in married women worke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policymakers to 
design plans to decrease depressive symptoms among married worki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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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은 출산 후에 재취업을 희망하며, 대부분 정
규직이 아닌 시간제 근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러
한 삶은 기혼직장여성의 가계 유지를 위한 부담감과 불
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해 내가 일을 하던 영역에서 살아
남느냐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Park & 
Sohn, 2014). 특히 이들은 직장 내 남성 근로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직
무 스트레스 강도는 남성 근로자들 보다 크며(Cho et 
al., 2013), 일과 가사노동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
로는 질병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an, 2002). 이에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심리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정서적인 대응에 도움을 제공하거나(Lee et 
al., 2011),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마련하는 등 다
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 
경력단절, 그리고 저출산 등의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Jeong et al., 2018).

직장여성은 근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 
자아정체감 위기에 빠져 우울이나 불안 등 신체적⋅정
신적 건강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크며(Kim, 2010), 특
히 일과 가정의 양립에 따라 겪게 되는 이중부담이 이
들에게 우울증이나 만성피로를 더 자주 경험하게 하고 
있는 원인이 된다(An et al., 2016). 우리나라는 성별에 
따른 역할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현재까지도 여성이 가사와 양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직장을 다니는 여성에
게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며, 
정신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Lee et 
al., 2013). 

기혼직장여성에게 일과 가정생활에서의 이중 역할은 
정서적 문제를 쉽게 동반할 수 있어,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자 한다. 부부관계
는 일차적 집단으로 가족 내 기초가 되는 인간관계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이며(Chang & Tak, 1996), 
여성에게 삶의 질이나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Park, 2001). 특히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의 보편화
된 핵가족화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여성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으며(Lee et al., 
2015), 일과 가정의 원만한 상호작용은 기혼직장여성의 
자존감을 강화시키고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
다(Aryee et al., 2005). 

지금까지 기혼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감정노동(Kim et al., 2017), 경력단절
과 임금(Kim, 2013), 직무만족도(Yang, 2020), 부부갈
등(Lee & Choi, 2019), 가족관련 가치관(Sung & 
Kim, 2019)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수행되었으나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
반적으로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되는 반응성 우울
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정도 수준이다(Birren 
& Schaie, 1990). 즉 일과 가정의 양립에서 오는 우울
은 반응성 우울로, 근로환경 및 가정생활 특성은 기혼직
장여성의 우울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변
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
널(Korea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7차년도(2017-2018) 자료를 사용
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기혼여성의 가정생활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을 중심으로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여성가족

패널조사(KLoWF) 7차년도(2017-2018) 자료를 활용
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6년 전국적으로 대표
성을 갖춘 9,068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9,997명 패널로 구축하고, 2007년부터 격년 
주기로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 CAPI)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 7차년도(2017-2018)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중 타인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가진 임금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 항목에 무응답이 없는 1,030
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내용
1) 종속변수: 우울증 지수

우울증 지수는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를 10문항으로 축약한 CES-D10 
설문항목으로 cesd1, cesd2, cesd3, cesd4, cesd6, 
cesd7, cesd9, cesd10은 ①로 응답한 경우 ‘0’, ②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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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③, ④로 응답한 경우 ‘1’로 환산하였다. 문항 cesd5, 
cesd8의 경우에는 ①로 응답한 경우 ‘1’, ②또는 ③, ④
로 응답한 경우 ‘0’으로 환산한 후 다음 각 응답을 모두 
합산한 점수를 변수로 고려하였다. 합산한 우울증 지수
는 최소 0에서부터 최대 10까지의 값을 가지며 10에 
가까울수록 우울증 지수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정생활 특성, 근로환
경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학력, 미취학 자녀 유
무, 초중고 자녀 유무, 주거형태, 지난해 월 평균 가구 
총소득 등의 항목을 고려하였다.

가정생활 특성은 배우자 월평균 소득, 본인 가사노동 
정도, 배우자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 일 병행으로 인한 자녀
양육 부담감 등의 항목으로 고려하였다. 본인 가사노동 
정도는 (1) 식사⋅요리준비, (2) 설거지, (3) 세탁, (4) 
시장보기 및 쇼핑, (5) 집안 청소 등을 ‘지난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에 대한 Likert 6점 척도의 응답
을 역환산하여 합산한 값으로 최소 1점부터 최대 30점
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 가사노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배우자 가사노동분담 만족도는 ‘남편
이 설거지, 청소 등 가사노동 분담하는 정도에 대해 만
족하시는 편입니까?’라는 질문에 ⑥ 해당 없음을 제외한 
Likert 5점 척도의 응답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
석하였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나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
를 많이 한다.’, ‘나는 남편과 서로 견해가 비슷하다.’, 
‘나는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 ‘나는 남편
을 신뢰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Likert 4
점 척도의 응답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 또한 Likert 5점 척도의 응답을 역환산하
여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일 병행으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감은 ‘자녀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
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로 ⑨ 해당 없음을 제외한 
Likert 4점 척도의 응답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힘든 것으로 해석하였다.

근로환경 특성은 고용형태, 월평균 급여, 과도한 근로
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불규칙한 근로시간
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

박감, 직장 내 차별 등의 항목으로 고려하였다. 고용형
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로 Likert 2점 척도를 사
용하였고,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
도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는 각각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와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Likert 4점 척도 문항의 응답을 역환산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 지장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하였다.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은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는 Likert 4점 척도 문항의 응답
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량에 대한 시간적 
압박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직장 내 차별은 ‘사
람을 뽑을 때 비슷한 조건이면 여자보다 남자를 더 선
호하는 편이다.’, ‘경력이 같거나 비슷해도 남자직원이 
여자직원보다 승진이 빠른 편이다.’, ‘직급이 같거나 비
슷해도 남자직원의 월급이나 수당이 여자직원보다 많은 
편이다.’, ‘남자직원이 하는 일과 여자직원이 하는 업무
가 고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비슷
한 업무를 해도 남자직원이 여자직원보다 교육이나 연
수받을 기회가 더 많다.’,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남자직
원보다 여자직원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등
의 차별사항에 대한 6개 문항의 Likert 4점 척도의 응
답을 역환산하여 합산한 값으로 최소 6점부터 최대 24
점까지 분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 내 차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연구 방법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정생활 특성, 근

로환경 특성에 따른 우울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
립표본 t-검정 및 분산분석법(ANOVA)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분산분석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Scheffe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속형으로 측정된 본인 가사노동 정
도, 배우자와의 관계, 일 병행으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
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불
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업무량
에 대한 시간 압박감, 그리고 직장 내 차별 등과 우울증
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법을 실시하였
다. 한편 고려된 독립변수들을 보정한 후 기혼직장여성
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PASW 18 program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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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 
5%로 고려하였다.

Ⅲ. 결    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증 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증 지수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우울증 지
수는 최고 10점 중 평균 2.29점으로 조사되었다. 학력, 
미취학 자녀 유무, 취학 자녀 유무, 주거형태 등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의 우울증 지수는 2.37점, 
‘4년제 대졸 이상’ 2.25점, ‘전문대졸’ 2.22점 순으로 조
사되었다(p=0.768). 미취학 자녀 유무는 ‘무’ 2.34점, 
‘유’ 2.12점으로 나타났다(p=0.298). 취학 자녀 유무는 
‘유’ 2.33점, ‘무’ 2.04점으로 조사되었다(p=0.275). 주거
형태의 경우 ‘월세 및 기타’ 2.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자가’ 2.22점, ‘전세’ 2.17점 순이었다(p=0.076). 
한편, 연령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50대 이상’이 2.99
점, ‘40대’ 2.23점, ‘30대 이하’ 2.20점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증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p=0.044). 가구소득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5,000 미만’ 2.72점, ‘6,000-6,999’ 2.43점, 
‘5,000-5,999’ 2.36점, ‘7,000 이상’ 1.75점 순으로 가
구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2. 가정생활 특성에 따른 우울증 지수
가정생활 특성에 따른 우울증 지수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배우자 월평균 소득에 따른 우
울증 지수는 ‘200만원 이하’ 2.62점, ‘201-300만원’ 
2.53점, ‘301-400만원’ 2.10점, ‘401-500만원’ 1.81점, 
‘501만원 이상’ 1.73점 순으로 배우자 월평균 소득이 낮
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높은 경향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4). 본인 가사노동 정도
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양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지난 한 
달 동안 본인의 가사노동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증 지수
가 증가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05). 배우자 가사노동 분담 만족도에 따른 우울
증 지수는 ‘만족한다.’ 3.07점, ‘보통이다’ 2.43점, ‘만족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epression p
Total 1,030
Age ≤30 282 2.20±2.86*†

0.04440 651 2.23±2.84*

≥50 97 2.99±3.32†

Education ≤High school 413 2.37±2.93
0.768College 261 2.22±2.88

≥Graduate 356 2.25±2.88
Preschool child Yes 240 2.12±2.89

0.298
No 790 2.34±2.90

School-aged child Yes 890 2.33±2.89
0.275

No 140 2.04±2.96
Residential patterns Homeowner 722 2.22±2.85

0.076Chonsei 162 2.17±2.94
Monthly rent and other 146 2.79±3.07

Household income(10,000won/last year) ≺5,000 316 2.72±3.09*

<0.001
5,000-5,999 185 2.36±2.85*†

6,000-6,999 200 2.43±3.02*†

≥7,000 329 1.75±2.57†

*† The same letter indicat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Table 1. The Depressive symptom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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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1.82점 순으로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에 
따른 만족도가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울증 
지수가 높은 경향이었다(p<0.001).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음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배우자와
의 관계가 좋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일하는 것에 대
한 배우자 인식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반대한다.’ 3.33
점, ‘보통이다’ 2.73점, ‘찬성한다.’ 2.08점 순으로 일하
는 것에 대해 배우자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울증 지수가 높은 경향이었다(p<0.001). 

일 병행으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감에 따른 우울증 지수
는 양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가사와 일 병행으로 인한 자
녀양육 부담감이 높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3.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우울증 지수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우울증 지수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Table 3과 같다. 고용형태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경우 우울증 지수는 2.48점, 정규직 2.15점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epression p
Spouse salary(10,000 won/mon) ≤200 118 2.62±3.02†‡

0.014
201-300 295 2.53±3.06†‡

301-400 287 2.10±2.66†

401-500 146 1.81±2.73‡

≥501 103 1.73±2.54‡

Degree of household-labor 1,030 0.087* 0.005
Satisfaction of spouse household-labor Satisfaction 196 3.07±3.04†

<0.001Common 393 2.43±3.11‡

Dissatisfied 441 1.82±2.54§

Relationship with spouse 1,030 -0.232* <0.001
Spouse perception of working Disagree 90 3.33±3.17†

<0.001Neutral 165 2.73±3.04†

Agree 775 2.08±2.80‡

Parenting burden 1,030 0.099* 0.001
†‡§ The same letter indicat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Degree of household-labor and Relationship with spouse and Parenting burden

Table 2. The Depressive symptoms according to family life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epression p
Employment status Regular 582 2.15±2.77

0.074
Non-regular 448 2.48±3.05

salary(10,000 won/mon) ≤100 182 2.26±2.86†‡

0.008101-200 573 2.51±3.04†

≥201 275 1.85±2.56‡

Excessive working hours 1,030 0.140* <0.001
Irregular working hours 1,030 0.120* <0.001
Temporal oppression on workload 1,030 0.137* <0.001
Work place discrimination 1,030 0.133* <0.001

†‡ The same letter indicat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Degree of household-labor and Relationship with spouse and Parenting burden

Table 3. The Depressive symptoms according to working environmen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Depression

B β t P
Age ≤30*

40 0.002 0.001 0.007 0.994
≥50 0.451 0.047 1.153 0.249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0.039 0.006 0.166 0.869
≥Graduate 0.345 0.058 1.486 0.138

Preschool child Yes*

No 0.081 0.012 0.246 0.805
School-aged child Yes*

No 0.143 0.017 0.359 0.720
Residential patterns Homeowner*

Chonsei -0.160 -0.020 -0.630 0.529
Monthly rent and other 0.044 0.005 0.158 0.874

Household income(10,000won/last year) ≺5,000*

5,000-5,999 -0.306 -0.041 -1.077 0.282
6,000-6,999 0.214 0.030 0.704 0.481
≥7,000 -0.237 -0.039 -0.684 0.494

Spouse salary(10,000 won/mon) ≤200*

201-300 0.190 0.031 0.593 0.554
301-400 -0.150 -0.024 -0.426 0.670
401-500 -0.122 -0.015 -0.290 0.772
≥501 -0.447 -0.049 -0.949 0.343

Degree of household-labor 0.039 0.042 1.264 0.207
Satisfaction of spouse household-labor Satisfaction*

Common -0.190 -0.032 -0.738 0.461
Dissatisfied -0.606 -0.105 -2.287 0.022

Relationship with spouse -0.237 -0.144 -4.250 <0.001
Spouse perception of working Disagree*

Neutral -0.311 -0.040 -0.796 0.426
Agree -0.709 -0.107 -2.007 0.045

Parenting burden 0.077 0.021 0.557 0.578
Employment status Regular*

Non-regular 0.163 0.028 0.770 0.442
Salary(10,000 won/mon) ≤100*

101-200 0.021 0.004 0.077 0.939
≥201 -0.169 -0.026 -0.477 0.634

Excessive working hours 0.397 0.101 2.217 0.027
Irregular working hours -0.177 -0.044 -0.988 0.324
Temporal oppression on workload 0.422 0.104 3.112 0.002
Work place discrimination 0.053 0.068 1.998 0.046

F-value 4.082
P-value <0.001

Adjusted R2 0.086
* Reference category

Table 4. Effects of the Depressive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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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되었다(p=0.074). 한편, 본인 월평균 소득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100만원 이하’ 2.26점, ‘101-200
만원’ 2.51점, ‘201점 이상’ 1.85점 순으로 본인의 월평
균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높은 경향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08).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에 따른 우울증 
지수는 양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가정생활에 지장이 높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001).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에 따른 우울증 지수 또한 양
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가정생활
에 지장이 높을수록 우울증 지수가 높아졌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1). 업무량에 대
한 시간 압박감에 따른 우울증 지수 역시 양의 상관성
이 추정되어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을 느낄수록 우
울증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p<0.001). 그리고 직장 내 차별에 따른 우울증 지수도 
양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직장 내 차별을 겪은 경우 우
울증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001).

4.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

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적합된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4.082, P<0.001), 고려된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인 
우울증 지수의 변동을 약 8.6%정도 설명하였다(R2= 
0.086). 독립성 충족 여부는 Durbin-Watson 값이 
1.972로 독립성이 만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VIF(분
산팽창요인)는 10 이상, TOL(공차한계)은 0.1 이하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야 하는데, 본 연구는 VIF값이 최
대 3.394, TOL값이 최하 0.294로 다중공선성은 없다
고 볼 수 있다.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는 고려된 변수들 중 배우자 가사노동 분담 만족
도(만족함 vs 만족하지 않음 : B=-0.606, p=0.022), 배
우자와의 관계(B=-0.237, p<0.001),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반대 vs 찬성 : B=-0.709, p=0.045), 과도
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B=0.397, 
p=0.027),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B=0.422, p=0.002), 
직장 내 차별(B=0.053, p=0.0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우울증 지수가 감소하였으

며,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지장을 느끼
고, 업무량에 대해 시간 압박감과 직장 내 차별을 느낄
수록 우울증 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설명변수들이 우울증 지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
향력 정도를 보기 위해 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β)를 
살펴보았다. 배우자와의 관계(β=-0.144),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반대 기준 : 보통 β=-0.040, 찬성 β
=-0.107), 배우자 가사노동분담 만족도(만족 기준 : 보
통 β=-0.032, 만족하지 않음 β=-0.105), 업무량에 대
한 시간 압박감(β=0.104),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β=101), 그리고 직장 내 차별(β
=0.0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Ⅳ. 고    찰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정생활 특성에서는 배우자 가사노동 분담 만족
도, 배우자와의 관계, 근로환경 특성에서는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 그리고 직장 내 
차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배우자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우울증 지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가사노동 양
과 시간의 분담에 초점을 두기보다 배우자와의 원활한 
상호 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Ho et al., 2015). 반대로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남편
일수록 직업이 없거나 일용직 노동자인 경우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 여성의 우울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와 비
교 해석할 수 있겠다(Lee et al., 2015). 또한 배우자와
의 관계는 좋을수록,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우울증 지수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배우자와의 관계 및 지지의 경우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지의 주요 원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Ha & Kwon, 2006), 배우자 지지가 높은 경우 정신
건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Jeong et al., 2018).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가 크고,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
이 높으며, 직장 내 차별을 겪은 경우에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근
로환경은 여성 근로자의 건강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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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im et al., 2003). 특히 여성 근로자에게 있어, 가
정생활에서의 시간 부족은 아내와 부모로서의 역할 부
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Heo et al.(2020)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기혼직장여성의 정
신건강에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우울증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정도를 확인한 결과, 그 영향력의 정도에서 배우
자와의 관계,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 그리고 배
우자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등의 가정생활 특성이 업무량
에 대한 시간 압박감,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
활 지장 정도, 그리고 직장 내 차별 등의 근로환경 특성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혼직장
여성의 우울증을 완화시키고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반드시 
배우자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활한 상호관계가 동
반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려된 독립변수들 중 가정생활 특성에서는 배
우자 월평균 소득, 본인 가사노동 정도, 배우자 가사노
동 분담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일하는 것에 대한 배
우자 인식, 그리고 일 병행으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감이 
우울증 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배우자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우울증 지
수가 감소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교문화에 영향을 받
아 남성 중심적인 가족생활 형태와 남녀 간의 역할 차
이가 여전히 뚜렷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Han et al., 2014). 즉,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
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수행을 통해 기혼직장여성의 역할 
양립 중 경제적인 부담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우
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 본인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가 많은 경우와 일 병
행으로 인한 자녀양육 부담감이 높을수록 우울증 지수
가 증가하였다. 기혼직장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
으로 인한 이중 역할 및 부모의 보살핌과 끊임없는 주
의가 요구되는 자녀양육을 고려해 볼 때, 직장 및 가정
생활에서의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감,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 등이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우울
증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고려된 독립변수들 중 근로환경 특성에서는 본인의 
월평균 급여,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 그리고 직장 내 차별이 우
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혼여성은 시간제 근무라는 비정규직 테두리 안에
서 고용불안, 직무 스트레스 등 불리한 조건으로 인한 
우울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하며(Park & Oh, 2018), 여성은 직장 업무 이외 사회
적으로 요구되는 역할 수행으로 심리적 부담이 높고
(Ogiware, 2008), 남성 근로자에 비해 더 큰 고용형태 
변동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게 나타
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Park et al., 2007). 따라서 조직적 차원에서는 분위기 
조성 및 사회적 지지 강화 프로그램 등의 노력과 직장 
내 차별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Shin, 2017).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협조를 받
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력단절 여성 현황’ 자
료와 국가통계포털, 기타 기초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
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
율이 2017년 19.5%, 2018년 20.7%, 그리고 2019년 
20.7%로 조사되었고, 특히 2020년에는 22.2%로 나타
나, COVID-19에 따른 기혼 비취업여성 규모 증가 및 
취업여성 감소 등 고용위기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MOGEF, 2020).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경력
단절 위기 상황에서 재직여성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임
신부터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
대 지원할 계획임을 알렸다(MOGEF, 2020).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여성의 지속적인 노동공급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성 근로
자들의 건강증진도 함께 동반되어 정책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설계가 횡단면 연구로 
진행되어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
접적인 원인-결과(causality) 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2차 자료분석 연구로 기 조사된 설문 문
항을 이용하여 변수를 선정하였으므로 단일 문항 측정 
변수의 경우 변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제
한점이 있어 결과 해석에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
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표성이 있는 자
료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사회학적 관점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에 의의가 있다.

Ⅴ. 결    론

우리나라 기혼직장여성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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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다변량 분석한 결과 배우자 가사노동 분담 만족
도, 배우자와의 관계, 일하는 것에 대한 배우자 인식,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업무량
에 대한 시간 압박감, 그리고 직장 내 차별 등이 우울
증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혼
직장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제고를 위해 기업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 확보를 포함한 모성보호제도와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인 문화
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정부에서는 근로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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